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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슈아 베커

● 저술가, 강연 전문가, ‘작은 삶 운동’의 선도자

● 저서: <단순하게 사는 법Simplify>, <아이와 함께 하는 작은 삶Clutterfree with Kids>, 

<작은 삶을 권하다The More of Less> 등

작은 삶을 산다는 것

그런데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.“맞아요. 그래서 

우리 딸이 미니멀리스트로 지내요. 걔도 나한테 계속 그래요, 이 많은 

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.”

‘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.’

고개를 돌려 오전을 할애한 노동의 결실을 바라보는데 이 문장이 머릿

속에서 울려 퍼졌다. 지저분하게 먼지를 뒤집어쓴 물건들이 차고 밖에 

잔뜩 쌓여 있었다. 뒷마당에서 계속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이 문득 시야에 

들어왔다. 이 두 장면이 나란히 내 심장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동안 느꼈

던 불만의 근원이 뭐였는지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다. 바로 차고 밖에 쌓

여 있는 그 잡동사니들이었다. 소유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

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. 누구든 그렇지 않을까? 적어도 우리는 물질적

인 것이 진정한 충족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고 주장한

다. 하지만 차고 밖에 쌓여 있는 잡동사니를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, 또 

하나의 깨달음이 나를 강타했다.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정

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행복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.

조슈아 베커의 <작은 삶을 권하다> 중에서


